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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의 관계

현 영 섭 (경북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학업지원, 동료학습자지

원,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국내 11개 대학의 483명 성인대학생에게 설문응답을 수

집·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Process Macro 74번 모형을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고, 다시 테크노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지

에 부적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발생하였다. 둘째, 대학학업지원이 테크

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였다.

셋째,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의 관계를 완화시

키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성인대학생,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 대학학업지원, 동료학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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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속적 경력개발의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대학의 성인대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관

련 연구(김소현, 2025; 손윤희, 2025)에서 성인대학생은 대학 입학 연령이 만 25세 이상이고

성인친화입학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학습자를 의미한다. 실제로 4년제 대학의 만 25세

이상 성인신입대학생은 2016년 4,114명(1.2%)에서 2023년 11,571명(3.4%)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전문대학과 기능대학을 합쳐 성인신입대학생은 2016년 21,119명(9.7%)에서 2023년

37,407명(22.4%)으로 증가하였다(손윤희, 2025). 연령으로 보면 성인대학생은 만 25세 이후

입학한 경우이지만, 실제로 성인대학생은 40～50대가 주류를 차지한다(김소현, 2025). 한편

성인대학생 증가는 대학의 수업 운영 방식, 학습 지원 방법,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성인대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성인대학생의 학습의

질을 제고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실질적 변화와 노력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손윤희, 2025; 조서정·박태정, 2024).

대학 운영 변화를 요구하는 변화로 디지털 전환도 주목받는다. 최근 인공지능 등에 의한

변화는 학습, 평가, 연구 등 대학의 주요 기능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송선영, 2024). 이

런 변화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성인대학생의 증가이다. 왜냐하면 20대 초반의 대학생

에 비해 성인대학생은 디지털 전환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성인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은 대학 생활 적응과 학업지속에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류정림·

정연희, 2025; 이재은·서재원·김진주, 2025). 그만큼 성인대학생에게 대학 학업 유지와 대학

생활 적응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지능 활용이 중요하다. 반대로 디지털 기술이나 인공

지능 활용에서 뒤처지거나 학교의 변화하는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 성인대학생의 스트

레스가 증가하고 학업태도나 지속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Kuadey et al., 2024;

Zhao et al., 2022).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변화와 같이 새로운 기술 변

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테크노스트레스(technostress)이다(허은주·정면숙, 2019;

Tarafdar et al., 2007).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 적응 속도가 느리거나 디지털

적응에 특히 민감한 성인대학생의 경우 이로 인한 테크노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서 최근 성인대학생 테크노스트레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영희·현영섭, 2025;

Kuadey et al., 2024; Zhao et al., 2022).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 관련 연구는 부족할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한계점도 발견된다.

성인대학생의 테크노스트레스 및 학업지속이나 중단에 관한 국내외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대학생의 학업중단이나 학업스트레스의 원인으

로 테크노스트레스를 다루는 연구가 극소수이다. 디지털 전환 등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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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테크노스트레스의 결과로써 직무소진, 퇴직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

수 보고되었다(김인숙, 2020; 민준규·정남호, 2024; 이상원, 2022; 이새봄·탕민연·서영호,

2021; 정다미·손달호, 2017; 허성균, 2024; 허은주·정면숙, 2019; Benzari, Khedhauria, &

Torres, 2020; Golz et al., 2021). 하지만 학업중단이나 학업스트레스와 관련되어 테크노스

트레스를 연구한 경우는 국내 1편(최성애·박주영, 2018), 국외 3편(Kuadey et al., 2024;

Zhao et al., 2022)으로 제한적이다. 게다가 이 연구들은 전통적 연령의 학생을 연구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을 연구하여,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환 요구 및 이에 직면한

성인대학생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둘째, 성인대학생의 테크노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변수의 역할에 관한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다수의 연구는 아니지만 대학이나 직장에서 테크노스트레스의 발생이나 부

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변수로서 동료지원, 조직지원, 기술지원과 같은 변수에 대한 연구

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었다(김나은·안재영·윤혜정, 2025; 김대건, 2020; 정다미, 2017;

Benzari, Khedhauria, & Torres, 2020). 그런데 개별 연구에 따라서 이런 변수가 독립변수

로 연구되거나 조절변수로 연구되는 등 혼재된 연구모형이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김소

희․조성희·조영하(2020), Thomas, Parsons, & Whitcombe(2019), Zhao et al.(2022)은 동료

지원이나 조직지원이 직접 테크노스트레스에 주는 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반면에, 김나

은·안재영·윤혜정(2025), 김성원·이지영(2017), 김근아·김상현(2015) 등의 연구는 동료지원이

나 조직 및 대학 지원 등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테크노스트레스와 다른 변수의 경로계수

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들을 종합하면 동료지원이나 조직지원은 테크노

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와 테크노스트레스와 다른 변수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

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서의 두 역할

이 현실 상황에서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에서는 동시에 분석

하는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종합하면, 성인대학생의 테크노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확대

그리고 테크노스트레스를 낮추고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동료지원이나 조직지원에 대

한 분석을 통해 성인대학생의 테크노스트레스와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학업지원, 동료

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

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성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를

통해 학업지속의지에 주는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의 관계에 주는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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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테크노스트레스의 정의와 구성요소

테크노스트레스 연구는 1980년대 컴퓨터, 정보통신기술 등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직무에

서 확산되면서 발생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로 시작되었다. 최초로 테크노스트레스 개념

을 제안한 Brod(1984)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부적응하여 발생하는 부정적 심리 상태를 테

크노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 이후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Brod(1984)의 정의에 기초

하여 부적응의 상태를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Weil & Rosen(1997)은 새로

운 기술 적용에 의해서 정서와 인지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상태를 테크노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Tarafdar et al.(2007)은 테크노스트레스를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끊임

없이 제공되는 정보에 대처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해

외 연구의 정의를 보면, 테크노스트레스는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

학습, 직무 적용 등에 의한 정서적·인지적 부담, 부적응 등의 상태를 의미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해외 연구와 유사하게 테크노스트레스를 정의하고 있다. 국내 테크노스

트레스 연구 동향을 분석한 허은주·정면숙(2019)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연구들도

Brod(1984), Tarafdar et al.(2007)의 주장을 수용하여 테크노스트레스를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박나래·최현석·이중정(2011)은 테크노스트레스를 디지털 제품 활용하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서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박

나래·최현석·이중정(2011)의 정의는 디지털 제품 사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발

생하는 부정적 정서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해외 연구와 유사한 정의 내용을 보였다. 또한

IT 분야 재직자를 연구한 이상원(2022)은 테크노스트레스를 IT 기술 변화에 관련하여 지속

적인 지식 습득의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심리적·육체적 부정적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이

상원(2022)의 정의도 새로운 기술 관련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을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이런 압력,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반응으로 테

크노스트레스를 설명하였다. 비서직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나은·안재영·윤혜정(2025)도 테크

노스트레스를 통신기술을 적용하고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 또는 부정적 정서 상

태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면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국내외 연구의 정의가

새로운 기술의 적용 과정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 등

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 상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본 연구도 테

크노스트레스를 성인대학생이 학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 그리고 부정적 정서 상태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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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테크노스트레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도 등장하였다.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테크

노스트레스의 구성요소로 활용되는 모형은 Tarafdar et al.(2007)이 제시한 5개 요소 모형이

다(허은주·정면숙, 2019; Benzari, Khedhauria, & Torres, 2020). 허은주·정면숙(2019)의 연

구에 따르면 분석대상 국내 논문 36개 중 34개가 Tarafdar et al.(2007)의 연구에 기반하여

테크노스트레스의 구성요소를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Tarafdar et al.(2007)의 모

형에 기초하여 테크노스트레스의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구성요소 정의

테크노-과부하 새로운 기술에 의한 작업량과 작업속도의 증가. 작업습관의 변화

테크노-침해 새로운 기술에 의한 사생활 침해 증가, 일-가정 불균형화

테크노-복잡성 새로운 기술의 복잡성에 의한 직무 수행 능력 저하

테크노-불안감 새로운 기술에 의한 고용 불안정과 대체 두려움

테크노-불확실 지속적 기술 변화에 의한 예측 불가능성

출처: 김대건(2020), p. 11.

<표 1> Tarafdar et al.(2007)의 테크노스트레스 구성요소 

Tarafdar et al.(2007)은 테크노-과부하(techno-overload), 테크노-침해(techno-invasion),

테크노-복잡성(techno-complexity), 테크노-불안감(techno-insecurity), 테크노-불확실

(techno-uncertainty)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표 1> 참고). 테크노-과부하는 새로

운 기술로 인하여 증가하는 직무의 양에 대한 부담이고, 테크노-침해는 새로운 기술로 인해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고, 일-생활 균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의미한다. 그리고 테

크노-복잡성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 테크노-불안감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자신이 대체되어 고용 불안정성이 커질 것

이라는 불안 그리고 테크노-불확실은 새로운 기술로 인한 전체적인 예상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불안으로 설명된다.

최근까지 Tarafdar et al.(2007)의 테크노스트레스 구성요소는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고, 학업 상황에서 발생하는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국내 연구(최성애·박주영, 2018)에서

도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성인대학생의 테크노스트레스를 구성하기 위한

요소로 Tarafdar et al.(2007)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2.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의 정의와 구성요소

성인이 경험하는 학업 관련 테크노스트레스나 대학학업지원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찾기가 어렵다. 반면에 전통적 대학생에 대한 연구는 다수 발견된다. 또한 성인대학생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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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지만 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학업지원을 포함한 교수학습지원에 대한 연

구도 발견된다(김소희·조성희·조영하, 2020). 관련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대학학업지원에 대

한 정의가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Jacobs & Hundley(2010)는 대학학업지

원을 학생의 학습동기를 진작하고 학업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환경적·심

리적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유사하게 Sogunro(2015)는 성인대학생의 학업 동기 부여를 위

해 대학의 다양한 환경을 조정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국내 연구로 배상훈·김혜정(2013)은

대학이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김이경 외(2017), 김영석·이호준

(2022)의 연구에서 대학 학업지원 대상 학생지원을 사용하면서 재학생의 원활한 대학생활

과 학업성공을 위해 대학이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지원으로 학생지원이 정의되어, 대

학학업지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연구들의 대학학업지원에 대한 정의

를 보면, 대학생이 학업을 진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

라고 정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대학학업지원은 성인대학생이 학업을 수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로 정의되었다.

대학학업지원에 대한 정의가 비교적 일관된 반면, ‘대학학업지원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은 강사, 학습모임, 교수 지원 등의 다양한 요인을 포한하는 관점

(Dong et al., 2020; Kuh, 2003, 2009)과 하나의 요소만 대학학업지원으로 가정하는 관점

(Kuh et al., 2005; Moos, 1979)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 지원의 특성 요소에만 초

점을 두기보다는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는 것이 전반적인 대학학업지원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Kuh(2003, 2009), Dong et al.(2020)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배상훈·김혜정(2013),

김소희·조성희·조영하(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구성요소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관련

연구에서 대학학업지원은 학업적 성공을 위한 지원 활동 제공, 일과 가족 관계 등 학문 외

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학업에 몰입하도록 지원, 풍부한 사회생활(동아리, 인턴십,

교내 구성원과 교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을 요소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수용한 배

상훈·김혜정(2013), 김소희·조성희·조영하(2020)는 이런 요소를 수용하여 대학학업지원을 조

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경향을 수용하여 대학학업지원의 구성요소로 학

업 성공을 위한 지원 활동 제공, 일과 가족 관계 등 학문 외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하

여 학업에 몰입하도록 지원, 풍부한 사회생활(동아리, 인턴십, 교내 구성원과 교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함하였다.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주변인, 특히 동료학습자의 지원도 중요하다(김소희·조성희·

조영하, 2020; 이동국·김현진, 2015). 다만 그동안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한 동료지원은 조

직과 직무에 한정되어 연구되는 경우가 많았다(허은주·정면숙, 2019; Benzari, Khedhauria,

& Torres, 2020). 따라서 동료학습지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학업 상황 이외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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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황에서 동료 지지 개념을 활용하여 동료학습자지원의 정의를 구성하였다. 일반적

사회 상황에서 동료지원을 정의한 Cobb(1976)는 동료지원을 자신이 동료부터 돌봄과 사랑

을 받고 존경을 느끼며, 동일한 사회적 관계망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수준으로 정의

하였다. 유사하게 House(1981)도 사회적 지지를 다른 사람이 주는 정서적 응원이나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조직의 동료지원에 대한

조사도구를 개발한 Cohen et al.(1985)은 동료지원을 조직구성원이 동료부터 받는 배려, 응

원, 관심, 정보에 있다고 인식 수준을 정의하였다. 이렇게 주변 동료로부터 정서적·정보적

등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정의는 이후의 연구(Johnson & Troll, 1992)에서도 지속적으

로 반영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동료지원은 유사한 정의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김준환

(2014)은 동료를 통해 얻은 지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인식 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소정·홍아정(2017)은 동료지원을 동료로부터 업무적, 감정적 지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

음으로 정의하였다.

교육기관의 동료 학습자 지원의 학술적 정의도 일반적인 동료지원과 큰 차이가 없다. 예

를 들어, 김소희·조성희·조영하(2020)는 대학의 학령기 학습자를 연구하면서 동료의 지원을

주변 동료로부터 얻게 되는 학업과 관련된 응원, 자원, 공감 등의 인지적·정서적 도움 수준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테크노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성인대학생의 학업과 관련

된 동료학습자의 지원에 대한 연구인 김나형·서하정·김찬원(2025)은 사회적 지지라는 표현

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지원으로 정의하였다.

즉, 학업과 관련된 동료학습자로부터 얻는 심리적 지원이 동료학습자 지원이 된다. 또한 성

인대학생을 연구한 박진영(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원으로 표현하면서 성인대학생이

학업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정서, 정보 등의 다양한 지원으

로 정의되었다. 이상과 같은 동료학습자지원에 대한 정의를 종합하면, 성인대학생이 학업과

관련되어 동료학습자와 관계를 토대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원 또는 이런 지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의된다.

한편, 동료학습자지원의 구성요소는 학업 상황보다는 직장 등의 비학업적 상황에 관한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를 설명한 House(1981)는 서로 알

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도움과 지원을 사회적 지지라고 설명하면서 구성요소로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정보적 지지(informational support), 평가적 지지(appraisal

support), 도구적 지지(instrumental support)를 포함하였다. House(1981)의 구성요소와 도구

는 국내에서도 적극 활용되었다(박지원, 1985; 박진영, 2012). 특히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습자지원을 분석한 박진영(2012)은 House(1981)의 사회적 지지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대학 동료지원을 측정하였다. 박진영(2012)의 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애정이나 친밀감 등을 부여하는 것이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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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조언하고 격려하는 것이 평가적 지원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정보적 지원은 필요

한 여러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도구적 지지를 물질적 지원으로 바꿔서 시간이나

금전 등을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도 성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한다는 점에서 동료학습자 지원을 박진영(2012)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게 정서적 지원, 정보

적 지원, 평가적 지원, 물질적 지원으로 구성하였다.

3. 학업지속의지의 정의와 구성요소

학업지속의지는 학습지속의도, 학업지속의향과 동일하게 사용되면서 성인대학생뿐만 아

니라 온라인 교육과정 대학생, 선취업 후진학 대학생, 전통적 학령기 대학생, 전문대학생

등 다양한 교육과 연령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지영·이희수, 2019; 이다예·서영

숙·김영임, 2018; 장한별, 2023). 연구 대상이나 교육과정은 차이가 있으나 국내외 연구는

학업지속의지를 학습자가 학습(또는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도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학업지속의지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인용되는 Corno(1989)의 연구에서 학업지속

의지는 학업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학업을 대체하는 행동을 거부하면서 학습 활동을 지속

하는 결의, 능력,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학업지속의지 조사도구를 개발한 Shin(2003)은

학업지속의지를 학습자가 학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나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교육

과정의 이수를 목적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Kember(1995)는 학업지속의지를 교육

과정이나 학위과정을 등록하여 학습을 지속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이런 경향은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숙원(2003)은 학업지속의

지를 교육기관 또는 강좌에서 의도한 교육목적을 성취하고 성공적으로 이수할 때까지 지속

적으로 강좌에 참여하려는 의지로 정의하였다. 이숙원(2003)의 정의는 교육목적 성취나 교

육과정 이수와 같은 동기를 포함하였으나 결국 학습을 계속하려고 하는 의지라는 점에서는

앞서 제시한 해외 연구와 유사하다. 유사하게 장한별(2023)은 학업지속의도를 현재 소속된

교육기관에 계속 등록하여 학업을 지속하고 완수하려는 의향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대학생

의 학업지속의도를 연구한 박지영·이희수(2019), 현영섭(2011) 등의 연구에서도 학업지속의

지는 해당 학기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업을 계속하려는 의도, 계획, 의지 등으로 설명

되었다. 한편,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성인대학생의 학업지속의지를 연구한 정한호(2019)는

성인학습자가 현재 수행 중인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도로 정의하였

다. 이상과 같이 학업지속의지는 학령기 학습자이든 비학령기 성인학습자이든 상관없이 참

여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이수를 위해 학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설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성인대학생의 학업지속의지를 정의한 정한호(2019)의 정의를 수용하여 학업

지속의지를 성인대학생이 현재 수행 중인 대학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려는 의도라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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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한편, 학업지속의지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크게 제시되지 않았다. 하나의 변수로 보

고 하위 변수나 구성요소를 구분하지 않고 개별 문항의 합으로 학업지속의지의 변량을 구

하는 입장을 관련 연구들이 취하고 있다. 관련된 다수의 연구(박지영·이희수, 2019; 이다예·

서영숙·김영임, 2018; 장한별, 2023; 정한호, 2019; 현영섭, 2011)는 공통적으로 Shin(2003)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는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이런 경향을 수용하

여 학업지속의지의 구성요소를 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는 조사도구

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4. 변수의 관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4개 변수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학업지원과 테크노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학업지원과 테크노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한 Zhao et al.(2022)의 연구에 따

르면 대학학업지원은 테크노스트레스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학생은 아니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Dong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학교지원의 유의미한 역할이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 학

교지원은 교사의 테크놀러지 관련 지식 축적을 도와주는 교육,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국내

에서도 김소희·조성희·조영하(2020)의 연구에서 대학의 교수학습지원이 대학생의 테크노스

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직접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성인대학생은 아니

지만 기술 관련 교육, 보상 등이 제공될 경우 조직원의 테크노스크레스가 감소된다는 연구

(김대건, 2020)도 존재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인대학생에 대한 대학학

업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관계를 가정할 수 있다.

대학학업지원과 함께 동료학습자지원 역시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와 관련되는 선행연구는 대학학업지원보다는 풍부한데, 예를 들어 Weber & Kauffman(2011)

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적용과 활용은 동료지원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중요

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스마트 학습 체제를 교육기관에 적용하면서 Thomas,

Parsons, & Whitcombe(2019)도 동료학습자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이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고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Zhao et al.(2022)의 연구에서도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도 동료학습자지원과 테크노스트

레스의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가 존재하였다. 직접적으로 대학생의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동

료학습지원의 영향을 분석한 김소희·조성희·조영하(2020)의 연구에서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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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가정하였다. 또한 대학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동료의

협력이나 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김성원·이지영, 2017)도 존재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동료지원은 정서적 공감, 필요한 정보와 자원 제공 등이고, 이런

동료지원이 풍부할수록 테크노스트레스에 대응하게 돕는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여 테크노스트

레스의 발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동료학습

자지원이 성인대학생의 테크노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의 관계를 보면, 일부 연구들에서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간호대학생을 연구한 최성애·박주영(2018)의 연구에서 테크노스트

레스가 학업지속의지에 경로계수 -.16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풍부한 연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크노스트레스가 강해지면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정서적 소진 등으로 인해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대학생의 테크노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지에 영향을 준다

고 가정되었다.

한편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우선

김나은·안재영·윤혜정(2025)은 조직의 기술지원(교육, 사례 제공, 동기부여 등)이 테크노스

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또

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몰입을 연구한 김근아·김상현(2015)의 연구는 조직지원이 강

할수록 테크노스트레스와 지속적 몰입의 관계가 약해지는 부적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비

록 위의 연구들이 대학이나 학업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테크노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조

직지원의 조절효과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대학학업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한편, 테크노스트레스와 대학생활이나 학업의 성과와 질의 관계에서 대학학업지원

의 역할에 관한 연구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Hameed et al.(2022)도 정보통신기술 관련

대학학업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와 학문적 성취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부적 조절효과를 갖는

다고 보았다. 또한 Saleem, Chikhaoui, & Malik(2024)은 대학학업지원의 테크노스트레스와

온라인 학습의 질의 관계에 대한 부적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선행연구가 비록 동일한 대상의 동일한 변수를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대학학업지원

이 성인학습자의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연구는 대

학학업지원보다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대학은 아니지만 조직에서 동료지원이 테크노스트레

스와 부정적 결과(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등) 간의 관계에 대하여 완화 조절효

과를 가져온다는 연구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김나은·안재영·윤혜정, 2025; 김준환, 2014;

Tarafdar et al., 2007; Wang, Shu, & Tu, 2008). 이와 함께 Hameed et al.(2022)은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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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관련하여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와 학문적 성취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부

적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Hameed et al.(2022)은 새로운 기술을 학업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동료학습자의 공감, 정서적 응원, 경험 공유,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는 지원은 학업몰입, 학업지속, 학업성과 등에 대한 테크노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역할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유사하게 최성애·박주영(2018)은 간호대학생의 테

크노스트레스, 스트레스대처,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고하면서,

동료학습자의 공감과 정보 제공 등이 스트레스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성인대학생에 관한 연구는 아니

지만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 대한 동료학습자지원의 조절효과를 가정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 동시에 설정하는 학술적 근거

는 일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동일한 변수는 아니지만 Hameed et al.(2022)의 연구,

Saleem, Chikhaoui, & Malik(2024)의 연구에서 대학학업지원은 테크노스트레스, 학문적 성

취, 학습의 질에 독립변수이면서 동시에 조절변수로 분석 및 해석되었다. 한편 동료학습자

지원의 경우도 최성애·박주영(2018)의 연구, Hameed et al.(2022)의 연구에서 테크노스트레

스, 학문적 성취, 학업지속의도와 관계에서 독립변수이면서 동시에 조절변수로도 해석되었

다. 더불어 김소희·조성희·조영하(2020)는 직접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동료

학습자지원의 조절변수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독립변수로서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로서 동시에 설정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변수설정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

자지원은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다. 테크노스트레스는 대학학업지원 및 동료학습자지원과 학

업지속의지의 사이의 매개변수로 설정되었다. 또한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은 테크

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로도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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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업지원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서 대학학업지원은 성인대학생의 학업을 수행하고 성공하기 위해 대학이 제공

하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라고 정의되었고, 동료학습자지원은 성인대학생이 학업과 관련

되어 동료학습자와 관계를 토대로 얻게 되는 다양한 지원 또는 이런 지원을 얻을 수 있다

는 믿음으로 정의되었다. 매개변수인 테크노스트레스는 성인대학생이 학업과 관련하여 디

지털 기술을 적용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 그리고 부정적 정서 상태로 정의되었고, 종속

변수인 학업지속의지는 성인대학생이 현재 수행 중인 대학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려는 의

도라고 정의되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성인대학생이다. 모집단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목적표집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조사하였다. 대학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에 소재한 대학을 일차적으

로 접촉 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성인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성인대학지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을 일차적으로 섭외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협조에 긍정적

인 대학에 설문지 등을 송부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

사가 진행되었다. 설문 회수 결과, 1차로 638부가 수집되었다. 이 중 이미 기졸업자(126부),

불성실한 응답자(29부)를 제외하고 483부가 활용되었다.

졸업생 응답을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지속의지가 성인대학생이 현재

수행 중인 대학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려는 의도이고 이는 재학생에게 한정된 변수이기

때문이었다. 즉, 본 연구는 재학 중인 성인대학생의 학업지속의지에 대한 영향 변수를 규명

하려고 하였다. 483명의 응답자 특성은 <표 2>와 같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한글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우선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 평균분산추출 분석, Cronbach의 α

계수 분석을 하였다. 둘째, 변량 분포와 변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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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였다. 셋째,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Process Macro 74번 모형을 작용하였다. 조절

변수에 의한 다중공선성 발생 방지를 위해 평균중심화 과정을 거쳤다.

3. 조사도구의 구성

설문조사를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표 3> 참조). 대학학업지원

문항은 Dong et al.(2020)의 도구를 한국 대학에 맞도록 수정한 김소희·조성희·조영하(2020)

의 도구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총 3개였고, ‘우리 학교는 내가 수업에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을 작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했다.’, ‘우리 학교는 내가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충분한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했다.’

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계수는 .875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동료학습자지원 문항은 House(1981)의 연구를 기반으로 김수연(2015)이 보완한 도구를

성인학습자에게 적용한 박재희(2018)의 도구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총 24개이고, ‘(학습 동

료들은) 언제나 나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들어 준다.’, ‘(학습 동료들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

을 때,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상의해준다.’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계

수는 .862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테크노스트레스 문항은 Tarafdar et al.(2007)에 기초한 김대건(2020)의 도구로 구성되었

다. 문항은 19개였고, ‘내가 하는 학업은 새로운 기술에 의해 더 빠르게 일처리를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내가 하는 학업과 관련되어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스트레스

구분 빈도 백분율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209 43.3

지역

부산 107 22.2

여 274 56.7 대구 69 14.3

연령

20대 58 12.0 광주 44 9.1

30대 104 21.5 경기 122 25.3

40대 182 37.7 경북 141 29.1

50대 이상 139 28.8

전공

사회복지 213 44.1

학년

1학년 104 21.5 향장미용 54 11.2

2학년 129 26.7 경영 71 14.7

3학년 179 37.1 교육 66 13.7

4학년 71 14.7 자연 79 16.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197 40.8 직장

유무

재직자 105 21.7

전문대졸 125 25.9 비재직자 378 78.3

4년제졸 154 31.9
총 483명

대학원 이상 7 1.4

<표 2> 응답자의 특성



266  ｢평생학습사회｣ 제22권 제3호

를 받는다.’ 등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계수는 .843이었다.

학업지속의지 문항은 Shin(2003)의 도구를 활용한 현영섭(2011)의 도구로 구성되었다. 문

항은 총 6개였고, ‘나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것이다.’ 등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의 α계수는 .904로 안정적인 신뢰도를 보였다.

4. 도구의 타당도 분석

조사도구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먼저 성인교육학 박사학위소지 전문가 2인에게 검토를

두 차례에 의뢰하였다. 1차 검토에서 학교 상황에 부합되는 표현으로 수정, 인공지능 등의

새로운 기술 표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안되었고 문항에 반영하였다. 2차 검토에서 수정된

문항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성인대학생에게 적합한 문항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였

다. 다음으로 설문조사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하위요소로 구분되는 동료학습자지원과 테크

노스트레스의 구인타당도를 요인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동료학습자지원에 대한 요인분석 결

과, 요인부하량 기준에 의해 2개 문항이 탈락되었고, 22개 문항에 의해 4개 요인이 구성되

었다. 설명량은 57.766%였다. 이에 정보적 지원과 평가적 지원의 문항이 일부 타당도가 인

정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안정적인 타당도 결과를 보여 동료학습자지원의 22개 문항은 구인

타당도가 인정되었다. 다음으로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기준에

의해 1개 문항(테크노-불확실성)이 탈락되었고, 18개 문항에 의해 5개 요인이 구성되었다.

설명량은 70.524%였다. 이에 테크노스트레스 18개 문항의 구인타당도가 인정되었다.

구분 내용 문항수 출처 출처신뢰도

개인배경
성별, 연령, 최종 학력,

학년, 전공
4

대학학업지원 3 김소희·조성희·조영하(2020) .902

동료학습자지원

정서적 지원 6

박재희(2018) .93
정보적 지원 6

물질적 지원 6

평가적 지원 6

테크노스트레스

테크노-과부하 5

김대건(2020) .94

테크노-복잡성 4

테크노-불확실성 4

테크노-침해 3

테크노-불안감 3

학업지속의지 4 현영섭(2011) .84

<표 3> 조사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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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타당도 분석을 위해 평균분산 추출한 결과(<표 4> 참조), 결정계수(괄호안 수치) 수

치는 .047에서 .287 사이이고 평균분산 추출치(대각셀 수치)가 변수별 결정계수보다 커서

변별타당성이 인정되었다(신우열·김민규·김주환, 2009). 마지막으로 공통방법변량의 가능성

확인을 위해 Harman의 단일요인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장 큰 설명량을 보인 요인

의 분산이 32.4%로 공통방법변량 발생 기준(설명 분산 50%) 이하였다. 이에 공통방법변량

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변수 대학학업지원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

대학학업지원 .642

동료학습자지원 .217**(.047) .681

테크노스트레스 -.328**(.108) -.375**(.141) .615

학업지속의지 .397**(.158) .536**(.287) -.401**(.161) .704

괄호: 결정계수, **p < .01

<표 4> 평균분산추출 결과

Ⅳ. 분석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결과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를 분석 결과(<표 5> 참조), 평균은 3.78에서 4.15이고, 표준편차는

.46에서 .85이다. 왜도는 절대값 2를 넘지 않고 첨도는 절대값 5를 넘지 않았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4개 변수의 자료가 정상분포를 유지한다고 해석되었다. 상관계수 분석결과를 보

면, 4개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변수

1 2 3 4

대학학업지원(1) 3.87 .47 .84 3.54 1.00

동료학습자지원(2) 4.04 .78 1.05 2.09 .217** 1.00

테크노스트레스(3) 3.83 .85 1.27 3.86 -.328** -.375** 1.00

학업지속의지(4) 4.15 .46 1.35 4.74 .397** .536** -.401** 1.00
**p < .01

<표 5>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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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분석결과

1) 연구문제 1: 테크노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Process Macro 모형 4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6> 참조). 1단계로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에 주는 직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 두 독립변수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2단계로 대학학업지원,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지에 주는 직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독립변수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접효과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방식의 매개효과지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대학학업지원의 매개효과지수는 .024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동료학습자지원

의 매개효과지수는 .043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테크노스트레스 학습지속의지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2.57 .11 .99 22.78 .00 2.67 .27 .92 21.32 .00

대학학업지원 -.14 .07 -.12 2.97 .00 .29 .05 .18 3.78 .00

동료학습자지원 -.25 .06 -.18 4.63 .00 .32 .04 .25 4.08 .00

테크노스트레스 -.17 .06 -.10 2.18 .03

설명량 R2=.31(aR2=.29, F=64.72, p=.00) R2=.43(aR2=.42, F=85.46, p=.00)

간접효과검증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대학학업지원 .024 .011 .006 .051

동료학습자지원 .043 .015 .014 .072

<표 6> 매개효과 분석결과

2) 연구문제 2: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의 조절효과 분석결과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위해 Process Macro 74 모형을 활용하였다(<표 7>, [그림 2] 참

조). 우선 각각의 경로와 조절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테크노스트레스에 대한 대학학업

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의 회귀계수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지속의지에 대한 대학학업지원,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 대학학업지원과 테

크노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A×C), 동료학습자지원과 테크노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B×C)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다만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은 학업지속의지와 정적 관계가 존재

하는 반면, 테크노스트레스는 부적 관계를 발생시켰다. 또한 대학학업지원과 테크노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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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상호작용항(A×C), 동료학습자지원과 테크노스트레스의 상호작용항(B×C)의 경로도 회

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의 경로에 대한 대학학업

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의 조절효과가 존재하였다.

종속변수

독립변수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

B SE β t p B SE β t p

상수 2.57 .11 .99 22.78 .00 1.21 .61 .97 5.21 .00

대학학업지원(A) -.14 .07 -.12 2.97 .00 .19 .04 .17 3.82 .00

동료학습자지원(B) -.25 .06 -.18 4.63 .00 .25 .06 .23 4.24 .00

테크노스트레스(C) -.14 .04 -.12 2.98 .00

A×C -.13 .06 -.12 2.35 .00

B×C -.17 .05 -.16 3.11 .00

설명량 R2=.31(aR2=.29, F=64.72, p=.00) R2=.56(aR2=.49, F=123.84, p=.00)

<표 7> 조건부과정모형 분석결과

대학학업지원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
.17

.23

-.14

-.25

-.12

-.12

-.16

[그림 2] 조건부과정모형 분석결과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에 의한 조절효과를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트스트래

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학업지원을 표준편차 하한(-1SD), 평균(M), 1표준편차 상한

(1SD)으로 고정했을 때, 각각에서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의지의 회귀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대학학업지원이 증가할수록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의지의 회

귀계수의 절대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대학학업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

의지의 부적 관계를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 [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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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업지원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의지

Effect SE LLCI ULCI

-1SD -.41 .06 -.32 -.51

M -.27 .05 -.17 -.36

+1SD -.16 .06 -.05 -.23

<표 8> 대학학업지원에 따른 조건부효과 분석결과

[그림 3] 대학학업지원에 의한 조절효과

대학학업지원에서 출발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통합한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 결과

(<표 9> 참조), 조건부 간접효과 지수가 .17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대학학업

지원은 테크노스트레스를 통해 학업지속의지에 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의지의 경로에서 테크노스트레스의 부적 관계를 완화시켰다.

간접효과검증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17 .08 .02 .29

<표 9> 대학학업지원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결과

동료학습자지원의 경우, 동료학습자지원을 표준편차 하한(-1SD), 평균(M), 1표준편차 상

한(1SD)으로 고정했을 때, 각각에서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의지의 회귀계수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동료학습자지원이 증가할수록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의지의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감소하여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의지의 부적

관계를 완화시켰다(<표 10>, [그림 4] 참조).



성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 학업지속의지의 관계 271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스 → 학업지속의지

Effect SE LLCI ULCI

-1SD -.45 .06 -.32 -.56

M -.36 .05 -.26 -.44

+1SD -.27 .06 -.14 -.40

<표 10> 동료학습자지원에 따른 조건부효과 분석결과

[그림 4] 동료학습자지원에 의한 조절효과

동료학습자지원에서 출발하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통합한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을 결

과(<표 11> 참조), 조건부 간접효과 지수가 .2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동료학

습자지원은 테크노스트레스를 통해 학업지속의지와 정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테크노

스트레스→학업지속의지의 경로에서 테크노스트레스의 부적 관계를 완화시켰다.

간접효과검증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23 .07 .12 .33

<표 11> 동료학습자지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대학생이 인식하는 대학학업지원, 동료학습자지원, 테크노스트레

스, 학업지속의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5세 이후 입학한 성인대학생 463명으로부터 설문

조사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연구문제별 논의 및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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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구문제 1에 대한 결론은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에 부

적 영향을 주고, 다시 테크노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지에 부적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가 발

생하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동료지원과 조직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선

행연구(김성원·이지영, 2017; 김소희·조성희·조영하, 2020; Weber & Kauffman, 2011; Zhao,

et al., 2022)와 유사한 결과였다. 다만 선행연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성

인대학생에게도 조직지원과 동료지원인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

를 줄이고 또 학업지속의지를 강화한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에 대한 결론은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와 학

업지속의지의 관계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즉,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처럼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과 함

께,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라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의 부적 관계를 완

화시키는 조절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런 결과 중 대학학업지원의 조절효과와 관련해서는

테크노스트레스와 부정적 결과(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등)의 경로에 조직지원(김나은·안재

영·윤혜정, 2025), 테크노스트레스와 긍정적 결과(지속적 몰입, 학업적 성취 등)의 경로에

대한 조직지원(김근아·김상현, 2015)인 대학학업지원(Saleem, Chikhaoui, & Malik 2024)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한편, 동료학습자지원의 조절효과와 관

련해서는 테크노스트레스와 부정적 결과(이직의도,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등) 간의 경로

에 대한 동료지원(김나은·안재영·윤혜정, 2025; 김준환, 2014; Tarafdar et al., 2007; Wang,

Shu, & Tu, 2008), 테크노스트레스와 긍정적 결과(학업몰입, 학업지속, 학업성과) 간의 경

로에 대한 동료학습자지원(최성애·박주영, 2018; Hameed, et al., 2022)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들과도 일치되는 결과였다. 이에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의 경로에서 관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강할수록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의 부적 영향 관계가 약해지는

조절효과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은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테크노스트레스가 학업지속의지를 약화시키는 부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별 결론에 기초한 시사점과 추가 연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를 보면, 성인학습자의 동료인 같은 성인학습자 그리고 젊은

동료학습자 모두 동료학습자로서의 관심과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동료

학습자의 경우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어려움의 공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하우 공유 등에

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젊은 동료학습자는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을 돕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에서는 학업을 수행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동료학습자의 지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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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지원 역할 수행 방법 이해와 실천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인학습자 학과나 단과대학, 대학 본부 차원에서 학습자

간 소통과 공감,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운영하는 것도 추천된다. 구체적으로 인

공지능 적용이나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발표회나 공유

회 운영, 동료멘토 제도 운영, 학습지원모임 지원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를 지원

하는 기회, 네트워크 구축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대학학업지원도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학업지속의지를 향상시키

는 역할을 하였다. 대학학업지원은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 지원, 상담 등

의 기능 강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대학학업지원은 테크

노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교육, 인프라와 자원 제공 등과 같이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성인학습자와 대학의 자원을 풍부히 하는 것이다. 즉, 교육을 통해 성인학

습자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때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제로 학교 시스템 활용 방법, 과제 수행을 위한 인공지

능 활용 방법, 학업 보조자로서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화된 학교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 등

학업과 대학생활 전반에서 디지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추천된다. 더불어 교육과 함께 대학의 성인학습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의 개선도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업상담 기능의 강화, 상담을 위한 온라인·오프라인 접근성

향상, 교수자 및 직원의 성인학습자 지원 역량 강화, 대학 이외의 외부 기관에서 AI 등 디

지털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학점 인정 등 다양한 방안이 가능하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5).

둘째,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완화 형태의 조절

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기제에 기초한 추가적인 시사점 논의가 가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

면, 학업지속의도는 소속 대학과 학과에서 학위과정을 마치고 졸업하겠다는 성인학습자의 의

지이다. 인지적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y)과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테크노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각종 기술 변화에 따른 부적응의 스트레스로

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대한 저평가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려는 의지

가 약해진다. 반대로 테크노스트레스가 발생하더라도 스트레스에 의한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면 오히려 직무나 학업에 대한 지속

의지가 강해진다(임소혜, 2020; Lazarus, 1982). 즉, 테크노스트레스가 강화되어 학업지속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더라도 학업 수행과 디지털 기술 적응에 대한 긍정적 자기 평가와 자신의 유

능감을 강화한다면 테크노스트레스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학업지원

과 동료학습자지원은 디지털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대처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테크노스트레스에 의한 학업지속의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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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테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 또는 유사한 변수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조건을 파악하는 연구들은 인지적 평가 이론과 자기결정성 이론에 기초하여 관

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반영하여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에 의한 조절효과의 매커니즘

을 규명하는데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천적으로는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

원이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테크노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처 능력과

대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지원 방안 마련이 추천된다.

이상의 논의 및 결론과 관련하여 다음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대학성인학습자를 대

표하는 표본 구성에 한계가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한국의 모든 대학성인학습자에게 적

용하는 일반화에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 과정에서 연구자의 설문 편의

성 등에 기초하여 특정 대학을 미리 선정한 점은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표본 구성의 편향

성이 발생하는 문제점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결과 역시 편향된 결과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전국의 성인대학생 입학

전형과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목록을 구성하고 체계적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대학 및 설문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이 테

크노스트레스와 학업지속의지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변수를 연구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논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인지적 평가 이론과 자

기결정성 이론 등에 기초하여 대학학업지원과 동료학습자지원의 조절효과 등에 대한 심리

적 기제를 파악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추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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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Among Institutional Academic 

Support, Peer Support, Technostress, and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in Adult University Students

Youngsup Hyu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institutional academic support, peer support, technostress,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in adult learner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483 adult

learners enrolled in 11 universities in South Korea. The proposed research model

was empirically validated using Hayes’ PROCESS Macro (Model 74). The princip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as identified; both

institutional academic support and peer support negatively predicted technostress,

which in turn diminished the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Second, institutional

academic support exhibit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effectively buffering the

adverse relationship between technostress and the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Third, peer support similarly exhibit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mitigating

the negative impact of technostress on learning continuation. This study draws on

these empirical results to offer discussions and outline practical implications.

∙ Key words: adult university student, technostress, intention to continue

learning, institutional academic support, peer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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